
일본의 면방적 – 신시대 유니폼 개발 강화로 불황 타파 

일본에서는 유니폼(uniform) 소재의 경기 불황이 심해지고 있다. 이에 따라 

어패럴의 생산을 조정하기 시작하였고, 경기 후퇴나 부동산·건설의 불황으로 

유니폼의 수요가 준 것이 유니폼 업계에 직접 타격을 주고 상품의 움직임이 

줄고 있다. 여기에 원료가 오르고 연료도 오르고 염색 가공 코스트가 커짐으

로써 채산이 악화하여 유니폼 소재에게는 트리플 쇼크(triple shock)가 되고 있

다. 그런데 유니폼은, 용도로서 ‘메이드 인 저팬(made in Japan)’의 가치를 인

정받고 있어 소재 메이커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. 시황이 나쁠 때일수록 신

시대를 뚫고 나갈 혁신 소재의 개발이 중요하여, 각사는 모두 개발에 박차를 

가하고 있다. 각 소재 메이커들의 그러한 움직임과 2009년 춘하절의 유니폼

에 대한 각사의 중점(重點) 제안 소재를 살펴보았다. 

“시황이 나쁠 때일수록 착실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고 각 방적 회

사의 담당자들은 모두 말하고 있는데, 면방적의 전략은 다음 세대의 유니폼

을 받쳐줄 혁신 소재를 개발하려는 것이다. 

닛신보는 환경을 테마로 잡고, 면 100% 소재를 중심으로 오가닉 코튼을 

도입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. 이번에는 특히 트레이서빌리티(traceability)를 

확립하는 것을 컨셉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. 그런 다음에 가공에서도 염소 

방지 가공(鹽素 防止 加工 : chlorine resistant finish)이나 천연 유래 가공제(天然 

由來 加工劑)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. 또한 정번의 폴리에스터·

면 혼방(混紡)에 관하여는 품질을 고도화하고 ‘닛신보 퀄리티(quality)’를 절대

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. 



구라보도 테마는 환경과 안심(安心)·안전(安全) 그리고 쾌적(快適)으로 되어 

있다. 생분해(생분해 : biodegradation : 보통 효소 등에 의하여 고분자 사슬의 

절단 등에 의한 분해)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‘바이오 네이쳐(bio-nature)’나 방

염 소재인 ‘브레바노(BREVANO)’ 통기성(通氣性)이 좋은 소재인 ‘아쿠아 쿨

(Aqua-cool)’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려 하고 있다. 이외에도 혁신적인 기능 

소재로서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(電子線 graft 重合)가공 소재인 ‘이브리크

(EBRIQ : Electron Beam Fabric)’도 2009년 춘하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안하기 시

작하려 하고 있다. 

유니티카 텍스타일도 역시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. 2008년기부터는 다 사

용하여 버리게 된 유니폼(uniform)을 회수하여 머티리얼·리사이클(material 

recycle)하는 ‘에코라리’가 시작되었다. 그룹 회사(group 會社)인 오사카 센코

(大阪 染工)와의 제휴로 방·직·염(紡·織·染)이 일관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도 

동사의 강점이다. 

다이와보 프로그레스(progress)는 새로운 타입의 피지 오염 릴리스(release) 

소재인 ‘에코릴리스(Eco release)’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폴리에스터·면 혼방

(混紡)을 실제로 만들어 낸 ‘미라클 릴리스(Miracle-release)’를, 기름 오염 릴

리스 소재로서 워킹 유니폼(working uniform : 作業服)으로 내놓고 있다. 시키

보는 대형 상품을 제안하고자 주력하고 있다. 그 중의 하나가 트리할로스

(trehalose) 가공 소재인 ‘트레하 쿨(Treha Cool)’이며, SR(soil release)성과 소취 

기능 및 냉감(冷感) 소재의 멀티 기능이 특징이다. 이미 큰 어패럴 기업에게 

제안하고 있는데, 감촉이 좋은 모양이다. 방적 각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

배경에는, 역시 “개성적인 소재는 강하다.”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. 

예컨대 구라보의 브레바노, 다이와보 프로그레스의 ‘다이와보 프로판’, 상



사 중에서는 소지쓰(雙日)가 상품화하고 있는 ‘렌칭 FR’과 같은 방염 소재는, 

경기가 좋지 않은 시황속에서도 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. 이들과 같은, 바꿔

칠 수 없는 기능 소재가 얼마나 시황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것을 상징하

고 있다. 

다른 한편으로 코스트 업(cost up)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. 이렇게 되면 물

량(物量)으로 코스트 업을 흡수하려는 전략은 불가능하게 된다. ‘의복내 기후’ 

등 자사의 품질과 기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야로 특화하게 되는 도요보 

스페셜티즈 트레이딩의 전략도 중요한 시점이다.♣ 

 

 


